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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 전 포집은 합성가스를 수성가스 전이반응(WGS)과 같이 가스화 및 개질화를 통해 수소

와 이산화탄소로 전환하고 분리하는 기술이다. 이러한 기술은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화

석연료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과 수소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기술로서 세계 

많은 나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

법이 있으나 최근에 분리막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. 팔라듐 분리막은 좋

은 기계적 특성 및 수소를 빠르게 해리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수소 분리막 재료로 많이 사

용되어진다.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중국의 희토류 및 귀금속류에 대한 수출 제한에 따른 수

급의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어 바나듐과 같은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

다. 바나듐은 팔라듐보다 수소 투과 능력이 더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수소 취성이 매우 

크다는 단점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바나듐의 수소 취성을 낮추기 위해 보론을 첨가하여 분

리막을 제조하였다. WGS반응을 통해 발생된 고온의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고순도
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 V99.8B0.2을 제조하였으며 투과 실험 후 분리막의 안정성에 

대해 고찰하였다.   


